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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templative Intuition
for the Expression of Self-transcendence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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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rocess through which self-transcendence 
consciousness, an essential ability of the future society, and to explore what educational 
methods can support this consciousness development process.
CONTENTS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the stages of consciousness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transpersonal psychologists Phenix, Wilber, and Wiedemann were explored. 
These scholars commonly argued that human consciousness develops through the process of 
immanence, relationship, and transcendence. Second, the representative methods of contemplation 
are Nhat Hanh's meditation, Merton's contemplation, and Palmer's meditation. They commonly 
argued that these methods help to reach self-transpersonal consciousness through the sequence 
of three steps. Also, they argued that contemplation is possible not only in silence, but also in 
everyday life.
RESULTS  In order to help develop self-transcendence of students, it was suggested that the 
daily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school should be reorganized as experience contemplation.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 classroom and school should be constituted as spaces where true 
dialogue takes, and teachers should also recognize their role as phenomenological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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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초월의식 발현을 위한 관조의 특징 탐색

허영주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의식발달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필수 능력인 

자아초월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지를 밝히고, 이 의식발달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표적인 자아초월심리학자인 Phenix, Wilber, Wiedemann의 

의식발달단계를 탐색하였다. 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내재성, 관계성, 초월성

의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대표적인 관조의 방법인 Nhat Hanh의 자비명

상, Merton의 관상기도, Palmer의 묵상을 검토하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 방법들이 내재성, 

관계성, 초월성의 순서를 거쳐 자아초월의식에 도달하게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홀로 있기와 침묵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과의 진솔한 

대화와 리더의 존재론적 영향력에 의해서도 명상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결론  학생이 자아초월의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명상과 연결

되도록 재구성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실과 학교를 참된 대화가 이

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교사도 현상학적 텍스트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함을 제

안하였다.

주제어  자아초월의식, 관조, Nhat Hanh, Merton, Palmer,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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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래사회와 관련해서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등 다양한 담론이 넘쳐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담론은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미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과 로

봇기술 등이 인간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대에 접어들었고(Kim, 2019: 279), 디지털과 

물리 세계와의 결합, 바이오 분야의 혁신 등은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Kurzweil은 하나의 강력한 인공지능은 수많은 강력한 인공지능을 낳고 스스로를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한다(Kurzweil, 2006: 25). 이것이 

기계적 능력의 속성이기 때문이고, 기술 진화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래사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면서도,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밝은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Schwab(Kim & Lee trans., 2020: 31-32)

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기술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정체성 혼

란을 야기하고 인간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on(2010: 94)은 미래사

회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는 것은 인류의 삶의 질에 대한 걱정을 담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Choi(2020: 218)는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신장되

기 보다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미래사회는 인간의 온전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단절적 삶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소외를 

부추킬 가능성이 높다. Palmer(Yoon trans., 2007: 66-67)는 이원적 앎은 인식주체와 대상을 분

리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의미를 포착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이 때문에 인간을 자신의 마음으로

부터, 동료로부터, 세계로부터 단절시키는 고통을 유발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미래사회는 근대

주의 패러다임의 근간인 이원적 앎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인간소외를 더 부추킬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Coreth(An trans., 1994: 245)는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규정하였는데, 영적 

측면의 성장이 배제된 신체적ㆍ지적ㆍ정서적 측면만의 성장은 인간의 전인성 함양에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다고 비판해 왔다. 미래사회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초월

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온전성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미래사회가 인간에게 줄 혜택만큼이나 우려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미래사회를 대비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미래사회는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

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ark & Lee, 2018: 147; Heo, 

2020: 94). Choi(2020: 218)는 비극적인 미래사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각성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기르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Park & Lee(2018: 146)는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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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영성(spirituality)이다(Gardner, 

1993: 134-137; Noble, 2001: 31-38). 세계미래학회(World Future Society)는 미래사회는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Park & Lee(2018: 147)는 미래사회에서는 영성이 모든 인간

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물론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으로서의 영

성은 종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Kim, 2011a: 118-120). 영성은 ‘자아초월’이라는 용어와 대

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오늘날 영성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인간 존재의 완성이라는 확장된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1)

미래사회가 영성과 초월의식을 지닌 인간을 요구한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초월의식을 지닌 

인간의 형성을 위한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로 연결된다. 초월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은 인간의식의 발달과 인간의 성장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이 자아실현

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자아를 초월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henix(1964: 

25)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여 완전성을 추구하는 의미적 동물이

라고 하면서,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하며, 최고가치에 헌신

하는 초월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Wiedemann(1986: 98-112)과 Choi(2001: 87-88)도 

인간의 진정한 성장은 자아실현을 넘어 자아초월 수준까지 이르러야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성의 개발이나 자아초월 수준까지의 성장은 명제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방안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즉, 영성의 개발이 필요하다거나 자아초월을 포함한 인간의

식의 온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교육의 목적이 달성 가능

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의식발달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필수 능력인 자아초

월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지를 밝히고, 이 의식발달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방법

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표적인 자아초월심리학자

인 Phenix, Wilber, Wiedemann은 공통적으로 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고 주장하는지

를 탐색할 것이다. 둘째, 대표적인 관조의 방법인 Nhat Hanh의 자비명상, Merton의 관상기도, 

Palmer의 묵상을 검토함으로써, 이 방법들이 의식발달단계를 거쳐 자아초월의식에 도달하게 지

원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미래사회의 필수 능력인 자아초월의

식을 가능하게 하는 관조의 특징을 탐색할 것이다. 

1) 그동안 영성(spirituality)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학에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성품을 경험하며,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는 경험을 뜻하

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Lee, 2015: 5). 또한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도 용어는 다르지만 영

적 초월을 추구하고 있으며, 초월심리학자들도 영성과 자아초월을 인간의 성장이나 존재 완성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Phenix(1966: 579)는 초월은 ‘무한(infinitude)’을 의미하고, ‘영성(spirit)’은 ‘인간의 자아

의식, 선택의 자유, 자아초월’과 같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므로, 영성은 초월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영성을 초종교적 관점에서 자아초월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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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ix(1971: 

325-328)

Wilber(Park trans., 

2006: 91-94) 
Wilber(1986: 54-57) Wiedemann(1986: 98-112) 본 연구

전개인적 수준

질료 수준

저등 동물 수준

고등 동물 수준

시간적 차원 개인적 수준

페르소나 수준

자아 수준

센타우르 수준

자아실현(내재성) 내재성

외연적 차원

자아

초월

관계성
대인적

관계성
생태적

질적(궁극적) 차원 초개인적 수준

심령적 수준

신비 수준

인과적(목격자) 수준

궁극적 수준

초월성 초월성

개방적 태도

<표 1> 선행연구의 의식발달단계

<Table 1> Stages of consciousness development in prior research

하였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홀로 있기와 침묵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공동

체 구성원과의 진솔한 대화와 리더의 존재론적 영향력에 의해서도 명상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Ⅱ. 자아초월의식의 발현과정

Phenix(1971: 325)는 초월의 세 가지 차원을 시간적 차원, 외연적 차원 그리고 질적(궁극적) 

차원로 보았다.2) 또한 대표적인 자아초월심리학자인 Wilber(Park trans., 2006: 91-94)는 의식의 

스펙트럼을 전개인적 수준, 개인적 수준, 초개인적 수준의 3단계로 나누었으며,3) Wiedemann 

2) Phenix(1971: 332-333)는 창조적 학습을 위해서는 경탄(wonder), 경외(awe), 숭배(reverence)와 같은 개

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월의 3개 차원과 대응시키지는 않고 이 차원들을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3) Wilber(Park trans., 2006: 91-94)는 자아초월의식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의식발달의 경로를 전개인적 수

준, 개인적 수준, 초개인적 수준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전개인적 수준의 인간 의식은 

의식발달의 동인이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동물적 상태 또는 미분화 상태이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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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98-112)은 인간의 성장을 ‘혼의 프로세스(the soul process)'라고 명명하면서, 자아실현과 

자아초월의 순환과정으로 보았다. 이 학자들의 의식발달단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자아초월의식의 발현과정을 내재성, 관계성, 초월성으로 나누어 설

명하고자 한다.

1. 내재성의 이해

내재성은 Phenix의 시간적 차원, Wilber의 개인적 수준, Wiedemann의 자기실현에 해당하는 

의식수준이다. Phenix(1971: 328)의 시간적 차원은 희망과 창조성과 대응되며, 내재의 무한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Phenix는 희망 없이는 삶의 자극도 없고 학습에의 자극도 없으므로, 희망이 

인간실존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초월의 경험은 인간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강한 희망을 지닌 

인간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이며, 새

로운 것을 구성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창의성은 기

계적이고 획일적인 반복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재와 초월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얻

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내재와 초월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초월은 현재 실현된 

것을 중요하게 느끼는 내재(immanence)의 경험에 의해 가능하고 내재는 초월에 의해 축적된다

는 것이다. 

Wilber(Park trans., 2006: 91-94)의 개인적 수준은 인간의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하며, 내면적

인 삶에 깊은 관심을 두는 의식의 수준이다. Wilber(1986: 54-57)는 의식발달단계 중 개인적 수

준을 다시 페르소나(persona) 수준, 자아 수준, 센타우르(centaur) 수준으로 나눈다. 페르소나 수

준은 의식의 일부에 편재된 가면인 페르소나만을 자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이 왜소화되는 

의식 상태이며, 자아 수준은 자기 이미지(내면)와 신체(외현)가 분리되어 있는 의식 상태로서 

신체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정신만이 자신이라고 의식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식 수준에서는 개인의 전인성 획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의 세 번째 수준인 센

타우르 수준에서는 자아와 신체가 통합되며, 실존수준의 전인성과 내재성을 갖는다(Hur, 2017: 

154-155). 즉, 센타우르 수준에 도달한 개인적 의식 수준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자각할 수 있게 된다. 

Wiedemann(1986: 98-112)은 자기실현(내재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자각하고 자기발

달의 모든 요구를 터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실, 전인성은 감각, 이성 그리고 정서

가 통합된 의식발달의 차원이지만, 전인성만으로는 인간의 실존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없다. 

Palmer(Lee trans., 2006: 21-22)는 현대 교육이 전인성을 도모했으나, 인간의 내면을 보지 않음

으로써 완전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보지 않으면, 인간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 Vitale & Hew Len(Hwang trans., 2008: 38)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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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Fromm(2003: 47) 또한 “신을 아는 지름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라고 말했다. 결국, 자아초월은 인간 존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해

야 함을 알 수 있다. 

2. 관계성의 이해

관계성은 Phenix의 외연적 차원, Wiedemann의 자아초월 중 관계성에 해당하는 의식수준이

다. Phenix(1971: 325)의 외연적 차원은 자각과 대응되며, 관계의 포괄성에 대한 무한성을 인식

하는 것이다. Phenix는 외연적 초월이라는 용어를 통해 관계성의 확대를 설명하고 있다. 즉, 모

든 개인은 다른 개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각이란 자신이 외부와 미래를 향해 개방되어 있음

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였다. Phenix는 자각을 소외나 배타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타인

과 외부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그는 개인이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적

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하는 대화를 ‘참된 대화’라고 하면서, 이 참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의 증거로 보았다. 

Wilber(Park trans., 2006: 91-94)는 관계성의 확대에 대해 별도의 의식발달수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 수준은 전인성과 내재성을 통해 자신은 가족의 일부이고 문화의 일부라

는 동일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Wiedemann(1986: 98-112)은 자아초월 중 관계성은 대인

적 관계성과 생태적 협동성 및 연대성이 넓어지는 의식 수준이라고 하였다. 즉, 내재성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높인 개인은 자아초월을 통해 자신이 타인 및 타집단, 타문화, 나아

가 자연 등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이들을 동정, 공감, 관용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3. 초월성의 이해

초월성은 Phenix의 질적 차원, Wilber의 초개인적 수준, Wiedemann의 자아초월 중 초월성에 

해당하는 의식수준이다. Phenix(1971: 331-332)의 질적(궁극적) 차원은 신앙적인 질문에 대응하

며, 무한을 추구하고 자신을 더 큰 존재와 합일시키고자 하는 의식 수준이다. 신앙적인 질문은 

궁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며, 구체적인 실재에 궁극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좀 더 높은 완

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Phenix는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도

전을 하며, 건설적인 비판정신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Phenix의 질적 초월은 궁극적 가

치를 지향하는 자아초월이라 할 수 있다. 

Wilber(1980: 71-78)의 초개인적 의식 수준은 의식이 무한하게 확장되면서 개인이 우주적 자

기(universal self)와 동일시되는 수준이다. Wilber는 모든 수준과 영역, 모든 세계가 상호 침투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69 (2022)

- 88 -

하면서 통합되는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니르바나(nirvana)의 경지로 보았다. 니르나바란 비어있

음의 의미로, 이 경지에서는 모든 욕망과 애착이 완전히 소멸되어 자아가 해방된다. 즉, 인간의 

의식이 타인, 집단, 사회, 자연과의 관계성을 무한 확장하면서 모든 욕망과 애착이 완전히 소멸

되어 없어지는 상태이다. 그리고 세계가 하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Wiedemann(1986: 98-112)의 초월성은 상승하는 것, 경계를 넘는 것이며, 개인이 전체성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자아초월심리학은 인간의식의 성장은 자아확립이나 

자아실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며, 자아를 초월하는 

수준은 무한을 추구하고 자신을 세계 그리고 더 큰 존재와 합일시키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아초월의식에 도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은 단계

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간의 의식이 자신의 존재 내면 깊숙한 곳으로 향

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자각한 개인을 타인, 타집단, 타문화, 자연과의 연

대감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개인이 이 관계성을 무한 확장하면서 모

든 욕망과 애착을 내려 놓고 세계와 하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Ⅲ. 자아초월의 방법으로서의 관조

그렇다면, 개인의 자아초월의식이 발현되도록 돕기 위한 방법이 궁금해진다. Wilber(Kim 

trans., 2005: 44)는 다른 차원의 세계는 서로 다른 눈으로만 인식이 가능한 데, 초월 영역은 

관조(직관)의 눈으로만 드러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선형적이고 비이

원적 앎의 영역은 형상이 없으므로 보이지 않고, 시간과 차원으로 측정되지 않는 저 너머에 

존재하므로 감각(육신)의 눈이나 이성(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Wilber(1997: 

87)는 영적 영역을 관념, 언어, 논리 등으로 입증하려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Nhat Hanh(Ryu trans., 2002: 59)이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고 말한 것은 마음(이성)

만으로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Merton(1972: 9)이 이성의 범주를 

넘어선 ‘초월적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묵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Palmer(Yoon 

trans., 2007: 33)는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모두 오직 관조의 눈에 의해서만 자아초월이 가능함을 알려주며,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

육은 관조의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조의 경험이 어떤 방법을 통해 경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조의 경험이 앞

에서 논의한 의식의 발달단계인 내면성, 관계성, 초월성의 발달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조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색했을 뿐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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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검증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Nhat Hanh4), Merton5), Palmer6)의 관조의 방법을 내면성, 관계

성, 초월성의 발달과정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Nhat Hanh의 자비명상

Nhat Hanh은 마음의 흔들림을 쉬게 하는 ‘자비 명상(meditation)’을 강조한다. 그는 ‘마음 모

으기’ 또는 ‘마음 조율’을 통해 격한 감정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맑고 명료한 상태가 되어 내면

에 집중하게 되고 깊은 통찰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Nhat Hanh, 1974: 25-26). Nhat 

Hanh은 오렌지 하나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오렌지의 하나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였다. 오렌지가 맺기까지 수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오렌지 열매에 비

추던 햇빛이나 떨어지던 빗방울, 꽃 피던 모습, 작게 열리기 시작한 열매, 열매의 색이 점점 변

해가는 모습 등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Nhat Hanh, 2002: 69). 

Nhat Hanh의 자비명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수행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비명

상은 불교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인 신(身, 몸과 행동), 수(受, 감각), 심(心, 마음, 생각), 법(法,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원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사념처 수행은 통찰을 의미하

4) 틱낫한(Thích Nhat Hanh, 1926-2022)은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위한 ‘자비명상’ 수행을 강조한 스님이

다. 그는 1942년에 출가수행하고, 1950년에 베트남 최대 불교연구센터인 인꽝 불교연구원을 설립한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하였다. 베트남 당국의 귀국 

금지조치로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설립한 플럼빌리지 명상공동체의 수행방식이 세계적으로 널

리 전파되면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또한, 100여권에 이르는 책은 그의 평화사상과 수행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평화사상에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둔 그의 독자적인 수행방식은 

마음챙김 명상법(mindfulness mediation method)이며, 정신건강과 치유, 자기계발, 교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2019: 281-283). 

5)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은 켄터키의 수도원에서 은둔과 고독에 전념하면서도, 기술문

명으로 인한 인간소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 내면의 참된 자아의 발견에 관심을 두었

다. 성인기 대부분을 교육자로 살아온 Merton은 자아발견을 위한 전인교육에 직관적 인식론을 적용․

발전시켰으며, 이로 인해 관상적(contemplative) 수도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Merton은 그 자신이 20세기

를 대표하는 미국의 카톨릭 저술가일 뿐 아니라, Merton의 사상에 대한 논문이 350여편 출판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학자이다(Han, 2011: 35-37). 

6) 파커 팔머(Parker Palmer, 1939-)는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퀘이커의 

회원이다. 그는 공동체, 영성, 리더십, 교육 그리고 사회변화 등과 관련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춰 끊임없

이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1960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Palmer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Palmer는 기능주의 접근에 치우친 교육을 비판

하면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영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im, 2011b: 65-67). 비록 

Palmer가 Merton의 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보완했지만(Yoo, 2007: 92-93), 묵상을 교육적 실천

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논의한 학자이므로 영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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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빠사나(vipassaná)의 측면과 내면의 고요함을 뜻하는 사마타(samatha)의 측면이 함께 포함

된다. 또한 위빠사나는 마음지킴(sati)과 알아차림(sampajaňňa)의 2가지 심리적 기능에 의해 가

능해진다. 마음지킴이란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알아차림이란 그러한 상태를 지속

하면서 개개의 현상들을 그때그때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Kim, 2019: 283). 즉, 자비명상은 깊은 

집중을 통한 내면의 고요함과 안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Nhat Hanh(1974: 86)은 명상은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자세를 통해 가능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주의와 자각을 세밀하게 집중시키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기공을 하면서 몸조율을 하고, 심호흡이나 단전호흡을 하면서 호흡조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Naht Hanh(1974: 86)은 실내 또는 자연 속에서 고요히 천천히 

걷으면서 일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수련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내

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평화란 외적인 것도 아니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마음챙김을 일

상화하고, 고요히 내려놓고, 모든 순간이나 매 단계나 호흡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

다. 평화란 이미 모든 단계마다 현존하는데, 만일 그런 마음챙김으로 걷게 된다면 모든 순간마다 

꽃은 당신의 발아래서 피어날 것이다(Nhat Hanh, 1974: 86).

나아가 Nhat Hanh(1987: 25)은 영적 조직과 존재론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리더에 의해서도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았다. Berrigan & Nhat Hanh(1975: 122)이 구성하고 운영한 

‘Les Patates Douces’(고구마들)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

지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영적 조직이 구성원들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Nhat Hanh(1987: 25)은 자신의 보트 피플 경험을 예로 들면서, 

영적 존재 한 명으로도 영적 분위기의 창출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폭풍 때문에 흔들

리는 배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사람의 고요함이 다른 사람을 안심시켰다고 회고하

면서, 온전히 집중하고 깨어 있는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

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Nhat Hanh의 자비명상은 내면에 대한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혜행과 

함께 실천적 측면의 자비행이야말로 내면세계의 평화를 통해 온 세상의 화평함을 이루는 근본

이라고 보았다(Kim, 2019: 284). Nhat Hanh(1974: 25-26)은 멈추고 집중하고 깨어나서 통찰하

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자비심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팃낙한의 주장

에는 ‘상호 존재’(interbeing)가 저변에 깔려 있다(Nhat Hanh, 1993: 143). ‘상호 존재’는 존재하

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서, Nhat Hanh이 불교의 연기론을 현대적 형태로 창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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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이다. 이것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어떤 막힘이나 장애가 없는, 거리와 차이가 존재하지 않

는 사사무애를 의미한다(Kim & Yoo, 2018: 153). 결국, Nhat Hanh의 자비명상의 요체는 내면

의 깨달음이 자비심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Nhat Hanh(1974: 25-26)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비명

상은 주변과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우주와의 관계성을 느끼는 자아초월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내면성을 통한 자연적인 발화로

서 자비와 자아초월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Nhat Hanh의 자비명상은 자아초월

의식의 발현과정인 내면성, 관계성, 초월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Nhat Hanh은 내면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자아초월에 대해서는 큰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활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

요해 보인다.

2. Merton의 관상기도

Merton(1971: 155)은 ‘관상기도(contemplation)’7)가 자아의 방어벽을 부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인간 최상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Merton은 관상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지만, 진정한 ‘자

기 비움’을 돕는 신비적 과정이라고 말한다(King, Lee trans., 2007: 103). 즉, Merton이 이해하는 

관상기도는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내재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이해와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Adams, 1979: 312). Merton(1971: 157)은 하나님은 초월적이기도 하

고 내재적이기도 하다고 표현한다.8) 또한, Merton(2009: 46-47)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함과 구원은 내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Merton(1979: 4)에게 있어 ‘진정한 자아’(the true self)란 심리적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속성

을 지닌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자아의 자기실현은 이미 존재하는 자아의 성숙한 정

7) Merton의 관상(contemplation)은 명상(meditation)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명상이 지적 추리

작용과 상상적 이미지를 반영한다면, Merton의 관상은 영적 수준의 신비적 차원을 반영한다(Kim, 

2011b: 71). Merton(1964: 7)은 가장 고결한 기도는 형태가 없는 기도인 ‘관상기도’라고 말하면서, 관상

을 관상기도로 표현한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감각의 활동이 완전히 억제되어, 어떤 이

미지나 관념이 없는 기도를 의미한다. Merton은 이 관상기도를 통해 기도자는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

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형태나 이미지, 말도 필요하지 않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

게 된다고 보았다(Kwon, 2018: 82). 

8) Merton의 이와 같은 이해는 기존의 우주론과 조화되지 않아 전통적인 입장을 지닌 신자들에게는 당혹

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Merton은 샤르댕(Chardin)의 역동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과 세계론을 소

개한다. Merton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Merton은 이것을 신앙, 관상, 하나님의 감각, 신비적 합일 등으로 불렀다(Kwon, 201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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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며, 명료한 탐색을 통해 얻어진 창조적 열매인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는 베일에 가

려져 있고 소외된 삶 속에서 왜곡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직관인 관상기도를 통해 자각하고 알아

차려야 한다고 말한다. Merton(1971: 158)은 이와 같이 새로운 알아차림에서 오는 ‘관상적 지

식’을 ‘내적 비전’(inner vision)으로 이해하면서, 내적 비전은 전적인 자기 부정과 고차원적 수

준에서 자기 헌신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적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훈련’이 필요한 데, 이것이 관상기도라고 하였다

(Merton, 1971: 158). 관상기도는 개인의 존재에 대한 실재를 이해하고 신비를 느낄 수 있는 내

적 인식 능력인 직관인 것이다. 그러나 Merton(2009: 16)은 관상기도는 자연적 직관과는 다르

다고 하였다. Merton은 관상기도라는 직관은 보다 깊은 내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닦는 

것이며, ‘존재를 인식함’ 또는 ‘존재론적 인식’이라고 하였다. 

Merton(1978: 60)은 관상을 위해 물리적인 의미의 홀로 있기와 외적인 침묵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용히 숲 속을 산책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홀로 있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며, 외적인 침묵은 개인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Merton은 장소와 관계없이, 그리고 무엇을 하

고 있든지 수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Nhat Hanh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Merton(1978: 57-59)은 물리적 의미의 홀로 있기와 외적인 침묵은 관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참된 홀로 있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Merton은 관상기도를 통해 얻은 존재론적 인식은 결국 행위로 흘러나온다고 주장한다. 

Merton(1972: 115)은 이에 대해 “내적 묵상과 외적 활동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두 모습”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Merton은 개인적인 특성과 공동체적인 특성은 변증법적 양태로 

발전하다고 보았다. Merton(1966: 156)은 “나는 그들의 사람이고 그들은 나의 사람들이라는 깨

달음으로 압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잘 훈련된 관상기도는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고도 

하였다(Merton, 1971: 154). 

또한, Merton이 이해하는 관상기도의 목적에는 개인 내면적인 면과 함께 회중이라는 공동체

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는 관상기도의 목적은 “개인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심화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Merton, 

1971: 160). 관상기도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며, 자신을 부정하면

서 자신을 고차원적인 수준에 헌신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익명의 영역에서 인

격적 정체성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알아차리

게 된다(Kwon, 2018: 84). 

그러나 Merton(1988: 159)은 관상 경험이 평화와 안녕의 제공하기도 하지만, 미래사회의 초

점인 부재감, 쓸쓸함, 소외감 등도 제공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충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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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의 변혁을 이겨내는 길은 새로운 관상기도를 통해 내적 변동을 마주하고 헤쳐 나가야 한다

고 하였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근거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된다는 것이다(Merton, 1964: 7).

관상은 영적 놀라움입니다. 생명의 신성성, 존재의 신성성에 대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외입

니다. (중략) 우리 내면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원천’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상은 그 ‘원천’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Merton, 2009: 15).

기도인은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만, 궁극적 실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필

히 환상을 벗겨내야만 한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개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Lee, 2010, 170-171). Merton(1968: 141)은 이와 같은 주장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관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재를 인식하는 삶의 양식이고 성직자의 최우선적 과제

와 소명이라고 하였다(Han, 2011: 39). Merton(1971: 463-464)은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을 

결합한 삶이 가장 우위의 소명이라고 하였다. 

결국, Merton의 관상기도는 자아초월의 경험이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심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즉, 자기 포기적인 변혁이며, 자아의

식을 모두 비워 내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체험인 것이다. 

3. Palmer의 묵상

Palmer의 ‘묵상(meditation)’은 침묵을 통한 명상을 말한다. 침묵(silence)은 비언어적 기도

의 ‘조용함’을 반영한 것이고, 명상은 기도의 내적 지향인 ‘지적 추리작용’을 반영한 것이다

(Kim, 2011b: 71). Palmer(Lee trans., 2006: 19-20)는 묵상의 목적은 사물의 표면을 꿰뚫어 보는 

것, 그래서 그 내부의 존재에 닿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묵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

신의 인생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삶의 원천에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하였다. Palmer는 Merton의 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보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개인

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온전성(wholeness)의 실현이었다(Yoo, 2007: 92-93). 표면 밑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온전성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Palmer에게 있어 내면에 이르는 길은 묵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묵상을 위해서는 홀

로 있기와 침묵이 필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Palmer 

(Yoon trans., 2007: 80-81)는 홀로 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며, 공동체란 개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을 자각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Volume 69 (2022)

- 94 -

다. 따라서 내면성의 눈뜸은 묵상 속에서도 가능하지만, 공동체 내의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Palmer(Yoon trans., 2007: 89-93)는 홀로됨과 공동체는 역설

의 양극처럼 보이지만, 영적 인식의 내적 내용과 외적 형식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almer(Lee trans., 2006: 18)는 개인이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진리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묵상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며, 표현적 대화가 가능한 신뢰와 용납의 분위기가 갖추어진 장소

여야 한다. Palmer(Lee trans., 2007: 162-163)는 표현적 대화를 수단적 대화와 대비시키면서, 개

인이 내면에 귀기울이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혼의 진실을 말하게 하는 

대화라고 하였다. 또한, Palmer(2000: 29)는 영적인 교사의 존재 자체 그리고 교사의 삶 자체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였다. 영적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 등의 모범적인 삶의 방식 자체

가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Palmer(Yoon trans., 2007: 70)는 묵상을 통해 내면적 성찰을 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온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organic connectedness)된다고 주장한

다. Palmer가 Merton의 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보완한 것 중 다른 하나가 묵상과 행동

의 연결성이다(Palmer, 2000: 29). Palmer는 인간의 내면과 바깥 세계를 뫼비우스의 띠에 비유

하여 표현한다.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은 계속 밖으로 흘러나가 세계를 이루고, 바깥 세계는 계

속 안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은 세

계를 여러 개의 요소로 쪼개는 이성 중심의 분석과는 달리,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을 볼 수 있

게 해준다고 하였다(Palmer, 2000: 44). 결국, Palmer가 제시하는 묵상은 개인이 내면적 성찰을 

통하여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단절되었던 세계와 유기적 연결성을 이루는 초월의 방식인 것이다

(Kim, 2011b: 71). 

나아가 Palmer(2000: 120-125)는 묵상은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주제 간의 진

실한 대화가 가능한 인지적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그는 인지적 공간이란 교사와 학습

자가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진리를 통찰하는 학습공간이라고 보았다. 침묵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관찰하게 하지 않고 귀 기울이게 하므로, 주제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학생을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Palmer, Lee trans., 2006: 204). 따라서 인지

적 공간에서 학습자는 교사와 하나가 된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진정한 

대화를 한다면 학생은 교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  론

이 연구는 인간의 의식발달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필수 능력인 자아초월의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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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지를 밝히고, 이 의식발달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인 자아초월심리학자인 Phenix, Wilber, Wiedemann

의 의식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내재성, 관계성, 초월성

의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먼저, 내재성은 인간 존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Phenix의 시간적 차원은 현재 실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느끼고 내재의 

무한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Wilber의 센타우르 수준에 도달한 개인적 의식 수준은 자신의 내면

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자아를 자각하는 것이며, Wiedemann의 자기실현(내재성)은 개인이 자신

의 특성을 자각하고 자기발달의 모든 요구를 터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

로 자아초월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성은 내재성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높인 개인이 초월을 통해 타인

이나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Phenix의 외연적 차원은 자신이 외부와 미래를 

향해 개방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Wilber는 개인적 수준의 전인성과 내재성을 통해 자신이 

가족의 일부이고 문화의 일부라는 동일감을 형성하는 것이며, Wiedemann의 자아초월 중 내재

성은 대인적 관계성과 생태적 협동성 및 연대성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면에 

대한 깊은 자각은 자연스럽게 외부에 대한 공감과 연대성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초월성은 인간의식이 무한하게 확장되면서 모든 욕망과 애착이 완전히 사라지고 세계

가 하나라는 깨달음에 달하는 것이다. Phenix의 질적(궁극적) 차원은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아초월이고, Wilber의 초개인적 의식 수준은 관계성이 무한 확장되면서 세계가 상호 침투하

는 통합된 하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며, Wiedemann의 자아초월 중 초월성은 개인이 전

체성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내면에 대한 자각이 관계성에 대한 인식

으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초월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능력인 자아초월의식을 지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도록 

이끌고 의식을 개인 외부로 확대시키며, 자아초월의 수준으로까지 이끌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많은 학자들이 자아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관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조에 

대해 실천적 검증을 했던 Nhat Hanh, Merton, Palmer의 이론을 의식발달단계인 내재성, 관계성, 

초월성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

두 내재성, 관계성, 초월성의 순서로 자아초월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점이 있었다.

Nhat Hanh은 자비명상이 깊은 집중을 통한 내면의 고요함과 안정에서 시작해서 알아차림으

로 이동해 가도록 해주고, 깊은 집중을 통한 통찰은 상호의존성을 인지하면서 배려심과 자비심

이 일어나게 하며, 주변과의 연결성뿐 아니라 우주와의 관계성을 느끼는 자아초월에 이르게 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Merton은 관상기도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보다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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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이와 같은 존재론적 인식이 

자신이 타인과 서로 이방인이 아님을 깨닫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적 행위로 흘러나오게 해

주며, 나아가 자신의 실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현존하심을 영적으로 체험

하도록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Palmer는 묵상이 자기 인생의 의미에 귀 기울이면서 자아

를 발견하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단절되어 있던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초월의식을 지니도록 돕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Nhat Hanh

의 자비명상, Merton의 관상기도, Palmer의 묵상이 모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방법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탐색한다면, 개인의 자아초월의식 발현을 돕

는 교육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종교성을 떠나 모든 교육적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hat Hanh, Merton, 

Palmer의 관조의 방법은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관조는 홀로 있기와 침묵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Nhat Hanh은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 자세를 통한 마음 모의기를 강조하고 Merton은 조

용히 숲 속을 걷는 물리적인 의미의 홀로 있기와 외적인 침묵을 강조하였지만,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고 있든 관조가 가능함을 확인해주고 있다. Nhat Hanh은 간단한 스트레칭 등의 몸조

율이나 심호흡, 기공, 단전호흡 등의 호흡조율도 한 방법이며, 실내 또는 자연 속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면서도 수련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관조는 홀로 있는 개인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공동체 구성원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

해서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Nhat Hanh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거나 조용히 명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영적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Palmer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신뢰와 용납의 분위기가 갖추어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솔한 대화는 개인을 더 깊은 곳의 영혼과 마주하게 한

다는 것이다. 나아가 관조는 존재론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리더의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Nhat Hanh은 온전히 집중하고 깨어 있는 리더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새

로운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음을 주장했고, Palmer는 영적인 교사의 존재 자체 그리

고 교사의 삶 자체는 훌륭한 가르침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학생이 초월의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그 활동내용을 관조를 경

험하도록 재구성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다. 내면의 의식 흐름을 성찰하는 일기 쓰기, 또는 자신

의 내면을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 등으로 표현하는 활동, 하늘, 들꽃, 일출, 일몰 등 주변

의 자연을 깊이 바라보는 활동, 텃밭 가꾸기, 갯벌탐사를 통해 자연과 대화하면서 의미를 발견

하는 활동과 같이 기존의 교육활동들을 관조가 가능한 활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활동들을 조직할 때, 개인의 의식이 내재성과 관계성, 초월성을 거치면서 창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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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등을 찾고 자신의 감정을 진실되고 충실하게 느끼게 한다. 그 다음에 

집단을 구성하여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찾아보면서 경이

로운 점을 찾게 한다. 마지막으로 경이로운 점을 우리에서 우리 학교로, 우리 국가로, 세계와 

우주로 확장시키면서 학생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과정을 통해 

학생 내면에 대한 깨달음이 동료 학생들에게로 그리고 세계로 이어지게 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이 초월의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실 또는 학교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참

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서 상호 신뢰하고 용납하는 분위기 속에서 동료애를 형성하며, 솔직함과 성실함으로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교실 또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

리 바꾸기 또는 역할 바꾸기 훈련을 통해 감정이입을 경험하게 돕는다거나 진실한 만남과 참된 

대화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는 현상학적 텍스트로서의 자신의 의미를 깨닫고, 자아초월에 대해 관심과 열정

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사는 자신의 마음이 사랑과 자유로 충만되도록 노력하고 항

상 깨어 있으면서 학생들과 사려 깊게 대화하며, 스스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

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효과성도 검증해야 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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